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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ESG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파생상품 출시 

HSBC 코리아가 국내 ESG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혁신적인 금융 파생상품을 내놨다. 

HSBC 코리아 글로벌 마켓팀은 하나금융투자와 1120 억원 규모의 2 년 만기 원∙달러 

“ESG 연계 금리통화스왑”을 3 월 23 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이다. 

금융지주사인 하나금융이 만기까지 ESG 역량을 강화하여,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로부터 받는 ESG 리스크 등급이 개선되면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가 HSBC 코리아로부터 기존 금리에 더해 가산금리를 받게 되는 구조이다.  

이번 거래는 채권과 대출이 주였던 ESG 금융시장에 HSBC 가 ESG 파생상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얻게 된 것이다.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는 “이번 ESG 연계 금리통화스왑 덕분에 ESG 금융상품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HSBC 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세계를 열어주고자 하는 HSBC 의 전략적 노력을 상징한다.”라고 

말했다. 

HSBC 그룹은 2030 년까지 유럽연합과 OECD 가입국, 2040 년까지 나머지 국가에서 석탄 

관련 금융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7 천 5 백억원-1 조 달러 자금을 지원 및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HSBC 는 2020 년에 ‘세계 최고 지속가능은행,’ (유로머니), ‘지속가능을 위한 올해의 

투자은행,’ (더 뱅커)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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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64 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HSBC 그룹의 자산은 2조 9천 8백 4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